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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Be Like Water>
파운드리 서울 8.23.~10.4.

파운드리 서울에서 미란다 포레스터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친밀함과 

경계가 공존하는 ‘물(Bodies of Water)’을 주제로 

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흑인 퀴어 여성이라는 작가의 

특별한 시선은 가족과 집, 일상의 내밀한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미술사에서 소외되었던 

존재들을 환기시킨다.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캔버스를 통해 피부 너머를 들여다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며, 회화의 표면은 안과 밖, 물질과 신체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여성성, 젠더, 

섹슈얼리티의 복잡한 내러티브를 느끼며, 섬세한 

시선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전시다.

<패치워크!>
더 윌로 8.28.~9.28.

조각난 이미지와 단어들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될까? 더 윌로에서 열리는 전시 

<패치워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무빙 

이미지와 문학적 텍스트를 엮어, 파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일본의 신진 작가 사토 

토모코와 아오야기 나츠미를 비롯해 박선호, 임지지 

등 여성 미디어 아티스트 네 명이 참여한다. 미디어와 

퍼포먼스로 구성된 신작 5점과 구작 1점이 선보이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와 언어의 파편을 꿰매어 

복수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단순하고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의 시대에 <패치워크!>는 오히려 

느리고 다층적인 읽기를 제안한다. 전시장을 

거닐다보면, 당신만의 방식으로 전시를 ‘읽어내는’ 

경험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메종> × 예화랑이 함께하는 삼청 나잇  
청담 나잇, 한남 나잇과 달리, 삼청 나잇은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 속에서 예술을 한모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밤이다. 예화랑은 조선의 비밀 정원이었던 창덕궁 후원의 풍경을 품은 갤러리로, 고요한 

아름다움이 깃든 공간이다. 이곳에 김우영 작가의 개인전이 더해지면, 비원의 정적과 사막의 황량함이 

교차하는 말 그대로 ‘두 세계가 만나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9월 4일 열리는 삼청 나잇에는 <메종>과 

예화랑이 아트 컬렉터를 위한 오픈 라운지와 미공개 작품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 미술평론가 안현정 

큐레이터가 안내하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호가 큐레이션한 최여완 보컬, 더블베이스 

이원술, 기타 정수옥의 연주가 곁들여지는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프랑스 프리미엄 시럽 

‘모닌’과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원소주’의 전시 지원으로 하이볼도 제공되니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끽해 보시길. 박명주 메종 마리끌레르 편집장  

<Be Like Water>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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